고쿄 산노마루쇼조칸

1993년에 문을 연 산노마루쇼조칸에는 황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미술품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귀중한 걸작으로 꼽히는 수장품들은 서적과 회화, 공예품부터 쇼와 천황(1901~1989)을 비롯한 황실 구성원들이 사용했던 물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수장품들은 나무, 종이 또는 비단으로 제작되어 있어 손상되기 쉽고 빛과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따라서 수장품의 보존과 복원은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된 수장품은 전체의 절반 미만으로, 향후 수많은 귀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동일한 작품이 여러 차례 전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마다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bookmark: _Hlk177645171]2019년부터는 수장고와 전시실을 확충하고자 새로운 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고쿄 산노마루쇼조칸’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리뉴얼된 시설의 일부가 개관되었으며, 2026년에 전관 개관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시설의 외관에는 1968년에 준공된 궁전의 건축 양식이 반영되었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더불어 마름모꼴 장식, 녹청색 지붕,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빗물받이 사슬 등 전통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